
PEMEX, SK와 소송 해결 바라…
SK건설·Simens 승소에 강제집행 소송까지 … SK는 부패혐의 부인

멕시코 국영 석유기업 PEMEX의 에밀리오 로소야 아우스틴(Emilio Lozoya Austin) 회장이 SK건설과의 거

액의 송사가 확실히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PEMEX의 에밀리오 로소야 아우스틴 회장은 “PEMEX가 한국기업과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K건

설과의 사건이 분명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PEMEX는 2012년 12월 SK건설과 Siemens가 멕시코 카데레이타 지역의 PEMEX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자사 직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을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출했

으며, 부적격기업이 선정돼 수백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담았다.

SK건설과 Siemens가 85대15로 합작한 SK건설 컨소시엄은 1997년 카데레이타 공사를 수주해 2001년 준공

했으나 아직 공사비 4억달러를 받지 못했다.

SK건설과 Siemens는 파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PEMEX를 제소해 2012년 12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PEMEX가 지급을 거부해 다시 강제집행 소송을 낸 상황이다.

에밀리오 회장은 “2개월 전 취임하고 난 후 멕시코의 TriBasa와 SK건설, Siemens 등 3사가 부패사건에 연

루돼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며 “지난 1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새로운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PEMEX는 라틴아메리카에서 2번째로 큰 메이저로 앞으로 한국기업과 더 많이 교류하기를 희망한다”며

“SK건설과의 사건은 멕시코와 한국의 미래관계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에밀리오 회장은 <새로운 증거>에 대해 “아직 밝힐 수 없지만 (미지급 공사비) 4억달러에는 골프클럽비용

1만7000달러, 마사지 비용 1200달러, 시급 900달러에 달하는 임금까지 포함돼 있다”며 “멕시코 시급은 15달러

에 불과하다”고 SK건설의 주장을 반박했다.

멕시코가 FTA 미체결 국가에 입찰기회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기업이 (멕시코에서) 많은 프로젝트

를 따낸 것을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치 공유를 위해 양국

간 논의되는 FTA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SK건설은 부패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SK건설 관계자는 “멕시코 현지언론이 Siemens가 공사비에 골프클럽비용 등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를 했는데

(PEMEX 회장이) 엉뚱하게 주어를 SK건설로 바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컨소시엄을 구성한 3사가 각자 담당분야의 공사비 내역을 산출해 합산했고, 우리가 다른 공사비를 관

리·감독할 입장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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